
  제1장 토끼굴 속으로

 
 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있었다.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점차 몹시 지루해졌다.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흘깃 보았는데 거기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. “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으면 책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거지?”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.


  그래서 앨리스는 일어나는 것보다 데이지 꽃다발이나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(뜨거운 날씨 때문에 몹시 졸리고 바보가 된 느낌이라서 당연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), 데이지 꽃을 뽑기 시작했다. 그때, 갑자기 분홍 빛 눈의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가까이 뛰어왔다.


  그게 딱히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었다. 심지어 토끼가 “에구구! 에구구! 너무 늦었을거야!”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, 그렇게 생각했다. (나중에야 당연히 이 시점에서 놀랐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, 이때는 너무도 모든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)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고 서두르자, 그제서야 이전에는 조끼를 걸치거나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스쳐지나갔고, 호기심에 불타올라서 토끼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운좋게도 토끼가 울타리 바로 밑의 큰 토끼굴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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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연에 물들다


  이 모든 시작이


  정말 우연이었을까.


  채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난 6년의 시간은 내 인생이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다. 심지어 매우 이상하리만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 있어 가끔은 꿈결인 듯 생각될 때도 있었다.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도 매우 도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. 그런 내 안 어딘가에서 본능적으로 자연의 끌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.


  20대에는 살림하며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모습을 꿈꿨다. 상당히 고지식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그 한 가지 삶이 유일한 행복의 종착지라고 생각했다.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나는 남들이 하듯 전공을 살려 식품연구소에 취직했다. 그렇게 첫 사회생활에 적응하던 차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안에 꽁꽁 숨어 있던 열정을 발견했다. 당시엔 생소했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. 스스로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은 자꾸만 나를 끌어당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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